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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정보공개제도는 투명한 정부라는 민주적 대의와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많은 문화예술 
기관에서는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보와 관심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
술 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용자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지능적으로 정보공개 서비스에 반영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안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3개의 국내 문화예술 공공기관을 대표 사례로 선정, 1년여의 기간 동안 
실제 이용자들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검색어를 수집 및 교차 분석함으로써 이용자 
관심도와 정보요구 양상을 파악한다. 나아가 정보공개 업무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필요사항
을 정리하고 이용자 요구 중심 정보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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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blic’s interest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increasing daily in line with 
the democratic cause of a transparent government and demands of the people to build on 
their right to know. Meanwhile, as society develops, the importance of culture and art in 
the quality of life is also increas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culture and arts institutions 
are seeking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by providing timely 
and useful information and programs with high interest.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customized information services by analyzing the user’s needs for information on 
public institutions in culture and arts and reflecting 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For this purpose, three public institutions of in the culture and arts will be selected as 
representative examples to collect and cross-analyze the list of disclosed information received 
by users over a year. Furthermore, the requirements for the automation and intelligence of 
information disclosure tasks were summarized, and specific improvement plans were proposed 
for customized inform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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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공개제도는 정부 기관 투명성 확보와 국민 알 권리 향상을 위해 1998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2004년에 

전면 개정되었다(조영삼, 2009). 2019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846,953건으로, 시행 원년인 1998년 25,475건 대

비 약 3200%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인 2018년 671,504건에 비해서는 약 26% 증가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2019년 기준 온라인청구 수는 전체 약 83%로 

정보공개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 국민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를 사전에 공개하

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행정안전부, 2020). 이렇듯 앞으로

도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업무 지능화를 통한 이용자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가 필수인 

상황이 되었다.

한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과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높아졌다. 통계청에서 국가발전 

정도와 국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대표 통계 지표인 ‘국가지표체계’(국가지표체계, 2021)에는 ‘국가발

전지표’와 ‘국민삶의지표’가 있는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통계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 중 ‘문화예술관람률’은 1990년 33.4%에서 2019년 63.6%로 2배 가까

이 증가하였으며(통계청, 2020)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2020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0)에 따르면 조사자 중 28.7%가 최근 1년 내 학교 교육 외 문화예술 

교육을 공공기관에서 받은 것으로 답변했으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들은 주로 공공기관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사자들 중 47.4%가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 의향이 있었으나 참여하

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 부족, 관심 없는 프로그램, 비용 부족에 이어 정보 부족이 12.8% 4번째 이유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개인적인 이유인 시간 및 비용 부족 외에 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보와 관심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예술 공공기관에 대한 이용자 정보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정보공개 서비스에 반영함으로써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문화예술 공공기관을 대표 사례로 선정, 실제 

이용자들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검색어에 기반해 이용자 관심도와 정보요구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

해 이용자 요구 중심 서비스를 위한 개선안과 지능화 방안을 제언한다.

1.2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의 이용자 정보요구 분석 대상으로는 정보공개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매체인 

정보공개시스템과 홈페이지 검색서비스를 선정,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된 검색어 로그를 

분석한다. 분석 대상기관은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 공공기관 3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로,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정보공개청구 목록 수 총 370건, 홈페이지 검색어 총 

33,666건이다. 

데이터 분석 방법은 크게 키워드 분석, 빈도 분석, 시계열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키워드 및 홈페이지 검색어의 공통점을 파악한 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핵심 키워드 

및 홈페이지 검색어를 비교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요구 양상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궁극적으로 정보

공개 업무의 자동화 및 지능화 방안을 통해 이용자 요구 중심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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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연구 

본 연구의 목적인 이용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요구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정보공

개에 관한 연구와 이용자 정보요구 분석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가 1998년 처음 시행된 것에 비해 관련 학술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거나 다른 분야 서비스와 연계를 시도한 연구가 

대다수였다. 조영삼(2009)은 정보공개제도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알권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검토하는 등 당시 정보공개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후 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 대상정보의 구체화, 비공개 

상한기간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승태(2009)는 한국과 외국의 전자적 정보공개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개

선 방안으로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검색과 이용방법의 개발, 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한 정보목록 

시스템 정비 등을 제시하였으며 기관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슬비, 강순애 (2016)는 중앙행정기

관의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데이터로 처리율, 공개율 운영 추이를 분석하고 홈페이지에서 기관의 정보공개 규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및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인력 배치 등의 제도 개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제도 지침의 필요성,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확대를 제언했다. 

정진임, 김유승(2014)은 정보공개시스템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보공개시스템의 처리

현황 950건을 수집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유지 및 보수와 PDF 파일 변환과 관련한 이용자 편의성 두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개선과제로 인적 및 재정적 지원 확대, 이용자 중심 운영 강화,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와 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 정보공개 서비스를 타 영역과 연계시켜 발전시킨 연구로 윤은하(2012)는 정보공개청구가 민원 서비

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기록정보 서비스와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이재완(2014)은 정부 운영 패러다임과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향후의 정보

공개제도는 개인화 서비스가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른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역할을 논의하

였다. 

한편, 이용자 정보요구 분석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정구 외(2006)는 KISTI 

핵심 이용자인 지역클러스터 협의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이용자 행태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 수요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자 하였으며 시사점

으로 원문제공범위의 확대, 신기술 개발과 같은 연구개발 정보의 지속적 증대 등을 도출하였다. 김용근(2008)은 

16개 지역대표도서관 웹사이트의 이용자 마당, 열린마당 등 정보접수 포인트에 있는 이용자의 질의와 사서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정보의 유형을 자료수집, 정보서비스, 대출, 열람실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참고질의를 

통해 이용자 정보요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충하였다. 백지연, 오효정(2019)은 국가기록원 포털서비스를 통해 

입수한 질의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의에 내포된 정보요구 유형, 검색결과로 제공한 기록 유형별 분석을 진행하

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 검색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개인화를 활용한 이용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의 중요성을 피력

하고 있었으며 정부 또한 이를 목표로 설정하였다(행정안전부, 2020). 그러나 주로 정보공개제도 및 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위주로 지속되었을 뿐 구체적인 이용자 정보요구 행태를 분석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실제 이용자들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홈페이지 검색어를 분석, 이용자 관심도와 정보요구 양상을 

파악하여 이용자 요구 중심 서비스를 위한 지능화 방안을 제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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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2004년 개정 이후부터 

기록정보공개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관리법)｣에 공공기록 

단계별 공개재분류 실시와 공개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조영삼, 2009). 정보공개제도는 이와 

같은 정보공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매체인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운영된다. 현재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들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한 

사이트에서 관련 기관들의 정보를 통합해 청구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이 연동되어 각 기관의 생산 목록이 

자동 공개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원문공개, 정보공개청구, 사전정보공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중 정보공개청구는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사전정보공표는 이용자가 정보를 청구하

기 전에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서비스이다. <표 1>은 정보공개시스템에 

설명된 내용을 기반으로 두 서비스에 대한 특징을 비교, 정리한 표이다(정보공개시스템, 2021).

 

구분 정보공개청구 사전정보공표

구성 요소
접수일, 청구제목, 공개방법, 결정구분, 

비공개 사유 등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 부서 등

제도 운영 매체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의 정보 획득 매체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가 사전에 

획득 가능 정보

정보 내용 기관 생산 문서 목록 및 원문 사전정보공개 목록 

정보 유형 문서 문서, 사진, 동영상 등

이용자의 정보 획득 방법
- 기관 문서 중 요구 정보 검색 및 선택 

- 요구 정보 직접 작성
요구 정보 검색

<표 1> 정보공개청구 및 사전정보공표 비교 

정보공개청구는 접수일, 청구제목, 공개방법, 결정구분, 비공개 사유 등을 구성요소로 가지며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로 분류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요 운영 매체는 정보공개시스템이며 공공기관 전자문서시스

템과 연동되어 공공기관에서 문서 생산 시 즉시 문서 목록이 공개된다. 이용자는 이렇게 공개된 기관 정보 목록에

서 요구 정보를 선택하여 청구하거나 요구 정보를 직접 작성하여 정보를 요청하여 획득할 수 있다. 

사전정보공표는 공표목록, 공표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운영 매체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체 홈페이지며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검색창에 검색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공개제

도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요구하고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공개청구는 이용자

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 양상을 분석하기에 효율적인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2.2 이용자 요구 분석

이해영(2011)과 백지연, 오효정(2019)에 따르면, 이용자 정보요구 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과 정보학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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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질적 연구 방법은 설문, 인터뷰, 관찰이나 실험 등의 방법이 있으며 정보학적 연구 방법으로는 이용자들

의 웹에서의 행적, 질의로그 등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방법이다. 이 중 웹사이트 로그 분석은 다양한 

연구자들로부터 정보 이용 행태 분석에 활용되었다. 박소연, 이준호(2005)는 1년 사이의 네이버 검색 질의어를 

분석하여 날짜별 검색 행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정 기간에 특정 키워드 관련 질의가 높은 것을 발견했다. 

이해영(2011)은 기록관 웹사이트 검색어 분석 결과를 통해 콘텐츠 서비스, 기록정보 서비스를 위한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기관의 홈페이지는 이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매체이다. 특히 홈페이지 검색어는 실시간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시간별 이용자 정보요구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김용근,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

인 이용자 정보요구 분석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기관의 홈페이지에 입력된 검색어를 수집⋅분석하였다. 

3. 이용자 요구 분석

3.1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기관으로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3개 기관을 

선정, 각각 A, C, M 기관으로 명명하였다.1) 기관별 주요 업무로는 A 기관의 경우 아시아 문화 관련 홍보⋅교육⋅
연구 및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활성화하는 업무를, C 기관은 콘텐츠 산업을 육성 및 지원 업무, M 기관은 문화예

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수행한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021). 3개 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이 분야의 국가 경쟁력 향상이 목적인 대표기관이다. 분석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 동안으로, 정보공개청구 목록 수 총 370건, 홈페이지 검색어 총 33,666건을 

수집하였다. 데이터 분석 방법은 크게 키워드 분석, 빈도 분석, 시계열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상세 분석 방법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공개청구 목록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홈페이지 검색어는 이미 키워드화 되어있어 별도로 

선별작업은 필요하지 않았으나 정보공개청구 목록의 경우, 요청서에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문장 형식으로 서술되

어 있어 이 중에서 대표되는 주요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수작업으로 검수하여 선별하였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2019년도 경영실적 보고서를 공개 요청합니다.”라고 청구 항목에 입력한 경우, ‘경영실적보고서’를 주요 키워드

로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의도를 알 수 없는 단어, 오타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이용자 정보요구를 범주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키워드 및 홈페이지 검색어의 공통점을 파악한 후 

12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NAK/S 4:2009(v2.0)｣ 
표준(2009)에서 제시한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의 영역분류와 연구대상 기관의 업무분장을 참고하였다. 그 

결과 인사, 계약, 행정, 법무, 정보화 등 6개 공통업무 유형과 사업, 교육, 전시공연 등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고유업무 분야 6개 유형을 정의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 계약과 교육 분야는 사업과 인사 분야에 각각 포함될 

수 있으나 이 분야의 수집된 데이터가 많아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별도의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 혁신, 서

무 등 선정된 12개의 분야에 해당 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행정 분야로 할당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기관만의 특성과 공공기관 전반에 통용되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상세분석을 위해 

빈도 분석, 시계열 분석,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키워드 및 홈페이지 검색어를 비교함으

로써 이용자들의 정보요구 양상과 패턴을 파악하였다.

 1) 구체적인 기관명은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무기명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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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보공개청구 목록 분석

3.2.1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정보공개목록 수는 <표 2>와 같이 A 기관이 81건, C 기관이 177건, M 기관은 112건으로 

총 370건이며 구체적인 정보요구 내용을 파악할 수 없거나 관련 없는 청구는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A 기관은 57건, 

C 기관은 122건, M 기관은 74건 총 253건을 분석하였다. 

기관 구분 수집 건수 분석 건수

A 기관  81건  57건

C 기관 177건 122건

M 기관 112건  74건

총계 370건 253건

<표 2>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수 

정보공개청구 목록을 기초 분석하기 위해 목록의 주제를 키워드화하여 분야별로 그룹핑한 결과, 12개의 분야

인 전시공연, 사업, 인사, 교육, 경영, 계약, 행정, 법무, 홍보, 환경, 시설, 정보화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부터 

<그림 3>은 각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목록의 빈도 분석 결과를 도식한 것으로, 분야별 추세를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로 고유 색깔을 지정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1>은 A 기관의 분야별 정보공개청구 빈도 분석 결과로, A 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경영, 인사, 사업 분야 순서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C 기관의 분야별 정보공개청구 횟수는 <그림 2>에 나타나듯

이 사업, 인사, 경영 분야 순서로 많았다. 마찬가지로 <그림 3>을 통해 M 기관에 대한 분야별 정보공개는 사업, 

인사, 경영 분야 순서로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그림 2> C 기관의 정보공개 요구와 유사한 양상을 띤다. 

세 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분야별 빈도 분석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세 기관 전체의 정보공개청

구 분야별 빈도 분석 결과를 <그림 4>와 같이 통합하여 나타냈다.

<그림 4>를 살펴보면 3개 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분야별 빈도 분석에 대한 순위는 다소 달랐으나 모두 공통으로 

사업, 인사, 경영 분야가 고빈도 3위의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사업’ 분야는 주로 기관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경영’ 분야에서는 기관 경영 방향, 현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사’는 채용, 

성과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결국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기관 운영의 방향에 대한 정보 내용이 주를 

이루는 ‘사업’, ‘인사’, ‘경영’ 분야에 가장 많다는 것은 이용자가 기관 자체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3개 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문화예술 분야 관련 ‘사업’을 발주하고 운영,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기관 운영 및 ‘경영’ 업무를 통해 인력 운영이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인사’ 또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3.2.2 내용분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내용 분석 및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기관별로 월(月)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빈도 분석을 실시, <그림 5>부터 <그림 7>까지 도식화하였다. 일관된 

분석 및 가독성을 위해 분야별 고유 색상은 <그림 1>부터 <그림 3>에서 설정한 색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림 5>의 A 기관의 월(月)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빈도 그래프를 살펴보면 상반기에 ‘인사’와 관련된 이용자 

요구가 많은 반면 하반기에는 ‘사업’과 관련된 요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사’ 분야의 내용을 세부 분석해본 

결과, 상반기에는 주로 고용 및 복무 현황을 요구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채용과 관련된 내용에 요구가 많았다. ‘사

업’ 분야에서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공모,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요구 분석 및 지능화 방안  85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079

<그림 1> A 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분야별 빈도 분석 

<그림 2> C 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분야별 빈도 분석

<그림 3> M 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분야별 빈도 분석

한편, 시계열 막대그래프의 분야별 색깔 분포를 살펴보면 한 달 내 청구된 정보공개의 분야가 그다지 다양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0월, 11월에는 정보공개 청구 수도 적었을 뿐 아니라 단 1개 분야에 대해서만 청구된 

반면, 가장 다양한 분야의 정보공개가 청구된 것은 6월로 5개 분야가 청구되었다. 유사한 빈도를 보인 1월, 3월과 

비교해 전체 가장 많이 청구된 분야가 5개인 것으로 보아 특정 시점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용자 요구 

분야는 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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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개 기관 정보공개청구 분야별 비교 

<그림 6>은 C 기관의 정보공개청구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로, 특이사항은 7월에 ‘경영’과 관련된 정보공개청

구가 급증한 추세이다. 주요 요청 내용이 경영실적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보아 공공기관의 주요 평가들이 하반

기에 진행되기 때문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7월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며 하반기 평가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

된다. 또한 C 기관 역시 특정 시점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용자 요구 분야가 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M 기관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3월에 ‘계약’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급증하

였는데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로 국민들이 쉽게 참여 가능한 국민 지원 사업 계약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한 월별 그래프를 통해 ‘경영’ 분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많이 청구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로 경영실적과 공공기관 운영현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M 기관 역시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점에 따른 이용자 정보공개 요구 분야가 한정됨을 알 수 있다.

상기한 정보공개청구 목록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는 기관 자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 3개 기관 모두 ‘사업’, ‘경영’, ‘인사’ 분야에 이용자 요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 3개 분야는 모두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경영 목표, 임직원에 대한 내용으로 결국 이용자들은 

기관의 운영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주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이용자는 기관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한다. 이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구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사업 심사에 대한 세부 사항, 예산 및 계약에 대한 세부 내용, 감사 및 인사 등 사전 공개가 거의 되지 않아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기관 입장에서 공개가 다소 꺼려지는 정보라

고 판단되는 경우, 1:1로 청구 및 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정보공개청구 

목록에는 기관 고유 업무에 대한 특성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A 기관은 전시공연 분야에, C 기관은 콘텐츠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많았는데 각 기관의 비전 등 목표를 살펴보면 A 기관은 전시공연이 주된 사업이며 C 기관

은 콘텐츠에 대한 기획 및 지원이 주된 사업인 점이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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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기관의 월(月)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빈도 분석 

<그림 6> C 기관의 월(月)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빈도 분석

<그림 7> M 기관의 월(月)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빈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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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3개 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시계열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추세 그래프로 표현

한 결과이다. 특이점은 A 기관과 M 기관의 추세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으로, 초반에는 W자 모양의 

추세를 보이다가 비슷한 구간에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 2개 기관의 보다 구체적인 이용자 요구 정보 양상에 

대한 세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용자 정보요구가 표출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인 홈페이지 검색어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림 8> 3개 기관 정보공개 청구 빈도 추세

3.3 홈페이지 검색어 분석

3.3.1 기초분석

<표 3>은 정보공개청구 목록 수집기간과 동기간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A 기관과 M 

기관의 홈페이지 검색어 수집한 결과이다. A 기관 2,060건, M 기관 31,606건으로 총 33,666건을 확보, 오입력 

및 특수문자를 제외한 A 기관 1,506건, M 기관 29,620건을 선별하였다. 

기관 구분 수집 건수 분석 건수

A 기관  2,060건  1,506건

M 기관 31,606건 29,620건

총계 33,666건 31,126건

<표 3> 기관별 홈페이지 검색어 수 

홈페이지 검색어에 대한 기초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분류 기준은 3.2절에서 분석한 정보공개목록 유형 분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12개의 분야 중 검색 요청 수가 현저히 적은 ‘법무’, ‘정보화’를 제외한 

10개 분야로 분류되었으며, 정보공개목록 분석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검색어를 대상으로 분야별 빈도와 시계

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식화 역시 정보공개목록에 분석에서 쓰였던, 같은 색깔을 활용해 홈페이지 검색어 

분석뿐만 아니라 추후 정보공개목록과 홈페이지 검색어 비교 분석을 진행할 때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9>와 <그림 10>은 각각 A 기관과 M 기관의 홈페이지 검색어 빈도 분석 결과로, A 기관은 ‘인사’, ‘사업’, 

‘경영’ 순서로, M 기관은 ‘사업’, ‘시설’, ‘인사’, ‘경영’ 순서로 이용자 검색 요구가 많았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청

구와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인사’, ‘경영’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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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 기관의 홈페이지 검색어 분야별 빈도 분석

 

<그림 10> M 기관의 홈페이지 검색어 분야별 빈도 분석

3.3.2 내용 분석

홈페이지 검색을 통한 이용자의 요구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내용 분석 및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기관별로 월(月)에 따른 홈페이지 검색어 빈도 분석 결과를 도식화한 것으로,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공개청구 빈도 분석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월(月)별로 다양한 분야의 검색

어가 검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의 A 기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이사항은 다음 3가지로, 첫째, 2월에 전시공연 및 시설 

관련 검색어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연초인 1, 2월에 전시공연 등에 대한 연간 

계획을 공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사’ 분야 중 임직원 정보를 제외한 채용 등에 관한 검색은 분기가 

시작할 때 많아진다. 이런 행태는 기관 인사팀에서 주로 분기별로 채용을 계획하고 관련 채용공고를 진행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영’과 관련된 검색은 주로 하반기에, 특히 9월에 검색어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주요 보고서인 ‘경영평가보고서’가 8월쯤 발간되며, 경영 운영에 관한 기관의 

주요 평가들이 9월쯤부터 진행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이 시기에 ‘경영평가’ 관련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다수 등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2>는 M 기관의 홈페이지 검색어를 빈도 분석한 결과이다. M 기관 역시 A 기관과 마찬가지로 ‘사업’ 

관련 검색어가 주를 이루되 월(月)별로 다양한 분야의 검색어가 검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년 상반기에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 M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심의에 대한 사항이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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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들이었다. 한편 3월 그래프를 살펴보면 ‘환경’ 분야에 대한 검색이 시작되었는데 주로 ‘코로나’에 대한 

키워드가 검색되었다. 이는 이용자의 시대적, 사회적 관심이 검색어에 반영됨을 함의한다.

<그림 11> A 기관의 월(月)에 따른 홈페이지 검색어 빈도 분석

<그림 12> M 기관의 월(月)에 따른 홈페이지 검색어 빈도 분석

홈페이지 검색어를 기초 및 내용 분석한 전체 결과를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의 정보요구 범위가 

다양하다. 이는 정보공개청구 빈도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둘째, 시기에 따른 특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사회적 이슈가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년 상반기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코로나-19’로, 분석 기관 모두 그 시기부터 코로나와 관련한 키워드가 출현하였다. 또한 

두 기관의 같은 분야 키워드의 검색 시기를 비교한 결과, 시기별로 다른 특성이 나타났다. 실례로 A 기관, M 

기관의 ‘인사’ 분야 키워드의 출현 시기를 비교한 결과, A 기관은 분기가 시작할 때 많이 출현한 반면 M 기관에서

는 연중 출현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본 결과, A 기관의 ‘인사’ 분야 키워드는 대부분 일반 채용과 관련된 키워드로, 

이는 대부분의 기관들의 채용이 주로 분기가 시작할 때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M 기관의 

키워드는 주로 연중 진행되는 특정 사업 내에서 채용되는 인력에 대한 내용이므로 관련 키워드도 연중 출현한 

것으로 암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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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홈페이지 검색어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A 기관은 M 기관에 비해 ‘전시공연’에 대해 다수 

검색되었으며 M 기관은 ‘사업’에 대한 많은 검색이 이루어졌다. 이는 A 기관은 ‘전시공연’이 주요 사업이며 M 

기관은 국민 참여형 사업 기획 및 지원 등 ‘사업’이 주요 서비스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4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홈페이지 검색어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홈페이지 검색어 분석 결과를 종합해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

하고 나아가 이용자 정보요구 양상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고빈도 정보요구 분야 중 3개 

분야(사업, 인사, 경영)와 요구 내용 면에서 공통점이 나타났다. 또한 <그림 5>부터 <그림 7>과 <그림 11>, <그림 

12>에서 나타나듯이 2020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부터 정보공개청구 및 홈페이지 검색어 빈도수가 급격히 줄어

들었다. 정보공개청구 빈도수는 상반기 145건, 하반기 97건으로 약 49% 하락했으며 홈페이지 검색어 빈도수는 

상반기 15,151건, 하반기 12,398건으로 약 23%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각 기관들이 사업, 전시공연 등을 

하지 못하여 이용자의 관심도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관점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고빈도 정보요구 분야 사업, 인사, 경영 사업, 인사, 경영, 시설

요구 범위 소수, 한정 다수, 다양

정보 유형 대부분 문서(원문, 결재문서 목록) 문서, 사진, 동영상(기관 자료)

요구 내용

민감성 높음 낮음

특성

- 기관 자체에 대한 관심

- 기관의 특성 반영

- 사회적 이슈 반영

- 시기별 요구 내용의 변화

<표 4>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홈페이지 검색어 이용자 요구 분석 비교

반면, 두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표 4>와 같이 정보요구 분야, 정보 범위, 정보 유형, 그리고 정보 

내용 중 민감성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홈페이지 검색어에서는 정보공개청구 분석 결과와는 달리 ‘시설’ 분야도 

고빈도 정보요구 분야로 파악되었다. 이는 보유시설 정보와 같이 즉시 필요하거나 간단한 검색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요구를 해소하지만 ‘인사’ 분야와 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청구와 홈페이지 검색어는 정보 범위에 차이가 있다. 정보공개 청구는 원하는 정보를 직접 

기술하거나 특정 문서를 지정하여 정보요구 범위가 한정적이고 그 양 역시 소수인 경우가 많다. 반면 홈페이지 

검색어는 정보요구 범위가 모호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온 질의어가 많아 정보요구 

범위가 다양하고 그 양이 다수인 경우가 많았다.

세 번째 차이는 정보 유형으로, 정보공개청구에서는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목록 또는 특정 직급 이상의 결재권

자가 결재한 문서 원문을 획득할 수 있는 반면 홈페이지에서는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포함하여 보고서,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기관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 내용의 민감성의 경우, 홈페이지에 비해 정보공개청

구를 통한 이용자 정보요구가 상대적으로 민감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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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 방안 및 지능화 방안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종합 분석에 따라 <표 5>와 같이 정보공개 업무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필요사항

을 정리하고 이용자 요구 중심 정보서비스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특히 문화예술 기관에만 적용 가능한 

개선안이 아닌 정보공개 서비스를 활용하는 전체 국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관점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고려사항 개선방안

정보요구 방법
해당 문서 선택 또는 

직접 입력
검색

정보요청 매체별 이용자 

정보요구 차이
∙정보공개청구방법 개선

 - 기관의 정보 분야 및 유형 사전 공개

 - 정보공개청구 가이드 제공

요구 범위 소수, 한정 다수, 다양
정보공개청구 

요구 범위 확대

 정보 유형
대부분 문서

(원문, 결재문서 목록)

문서, 사진, 동영상 등

(기관 자료)

정보공개청구 

정보 유형 확대

고빈도 정보요구 분야 사업, 인사, 경영 사업, 인사, 경영, 시설
고빈도 분야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 방안

∙관심 분야 선정 및 관심 분야 위주 공개 

정보 발굴

요구 

내용

민감성 높음 낮음 정보별 민감성 ∙기관별 특성, 사회적 이슈 반영 공개 

정보 발굴

∙사전정보공개 업데이트 시 시기⋅주기

에 사회적 이슈 및 시기별 요구 사항 

반영

특성

기관 자체에 대한 관심 기관 자체 정보

기관의 특성 반영 기관별 특성 

사회적 이슈 반영 사회적 이슈

시기별 요구 사항 변화 시기별 이용자 요구 사항

<표 5> 이용자 요구 중심 정보공개 서비스 개선 방안 

첫째,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는 홈페이지 검색 서비스에 비해 정보요구 범위가 

한정적이고 따라서 그 양이 소수이며 정보 유형이 대부분 문서로 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을 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

로 파악되었다. 또한 실제 정보공개청구 이용자가 원하는 유형이 대부분이 문서였으며, 이용자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세부 분야나 유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에서 기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관에서는 가지고 있는 정보 분야 또는 유형을 사전에 공개하거나 다양한 정보 범위와 

유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정보공개시스템

에서는 정보 유형 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문서, 사진, 동영상 등 해당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유형을 제시하여 본인이 원하는 정보 유형을 선택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한다면 이용자의 요구 정보의 유형이 

확대될 것이다.

둘째, 이용자가 주로 요청하는 고빈도 정보 분야를 파악 후 사전적으로 공개를 추진하는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관에서 이용자의 관심 분야를 선정하고 그 위주의 공개 가능한 정보를 

발굴해야 한다. 이를 사전정보공표 목록에 반영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를 요구하기 전,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

거나 해당 분야의 비공개 정보의 공개 재분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기관은 공개할 정보 내용에 있어서 사회적 이슈 및 시기적 특성, 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용자

의 정보요구 패턴 분석 결과, 이용자는 기관 자체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시기적 특성이 

있었다. 따라서 기관별 특성 및 사회적 관심 사항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공개 정보를 적극적

으로 발굴하고 이용자의 시기별 요구 정보 변화를 분석하여 사전정보 업데이트 시 주기 및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상기한 개선 방안이 정보공개 서비스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정보공개 여부는 관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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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되, 이러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근거자료를 분석하고 도출하는 과정은 주기적이고 자동으로 수행되도

록 해야 한다. <그림 13>은 제안된 개선안을 실현하게 하기 위한 지능화 방안으로, 주요 골자는 이용자 요구 

분석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정보공개 업무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3> 이용자 요구 중심 정보공개 서비스 지능화 방안 

<그림 13>의 ‘기관 이용자 요구 분석’을 기준으로 그림의 좌측 부분은 이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부터 

정보공개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저장하기까지의 프로세스로, 이용자의 정보공개청구에서 대표 키워

드가 추출되면 이를 검색어로 하여 기존 정보공개청구 정보들 사이에서 현재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 유무, 정보 위치, 공개/비공개 여부, 공개 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는데, 

공개 가능성은 신규 청구 요구와 유사한 기존의 청구 데이터들을 검색하여 이들의 통계정보를 활용해 공개 확률

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이후 청구 처리된 정보는 다시 DB로 저장되어 정보제공 및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림 우측 부분은 시기별 이용자 정보요구, 사회적 이슈, 기관 특성, 이용자 관심 분야를 분석함으로써 개선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각 방법과 내용으로 구분하여 지능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공개할 정보를 선정할 ‘방법’ 관점에서의 지능화 방안은 기관의 홈페이지 검색어 및 사회적 이슈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오효정, 안승권, 김용, 2016)의 활용이다. 예를 들어 기관의 홈페이지 시계열 분석을 통해 ‘채용’ 관련 정보요

구가 1월, 7월에 많았다면, 이에 관련된 정보를 미리 취합, 정리하여 사전정보공개 시점을 1월, 7월로 책정하며 

공개주기는 반기별 1번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편 포털 검색어나 뉴스 랭킹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여 시기별 고빈도 정보요구 분야가 

선정되면 사전정보공개 업데이트 시 주기 및 시기에 반영할 수 있다. 일례로 3.2절, 3.3절 <그림 7>, <그림 11>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년 7월에서 9월,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에 대한 정보요청이 발생했는데, 해당 시점에 

국정감사 등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과 관련된 뉴스가 다수 보도되었고 포털 서비스 등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어

로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이슈를 자동으로 포착한다면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공개정보 시점과 주기를 결정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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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할 정보의 ‘내용’을 구성하는 관점에서의 지능화 방안으로는 먼저 관심 키워드 및 사회적 이슈 키워드를 

활용한 시각화이다. 특정 시기에 고빈도로 검색된 관심 키워드나 최근 공개된 정보의 대표어 등을 워드 클라우드

(백지연, 오효정, 2019)와 같은 시각화 툴을 활용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하면 이용자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여 정보 

검색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타인 및 이슈 정보 획득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관심 분야 정보를 사전정보공개 목록에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정보공개청구 분석을 통해 ‘전시 목록’에 대한 정보요구가 많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면, 차년도 사전정보공개 

목록에 ‘전시 목록’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를 요구하기 전 공개하여 이용자의 정보 획득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개 재분류를 진행하여 공개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기준표를 활용하고 기록의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공개재분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록관리기준표에

서는 기록의 건단위로 기록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데, 고빈도 관심 분야 기록을 공개로 수정하여 

추후 신규 생산되는 기록들의 공개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비공개 기록물을 공개로 전환하는 

공개재분류 제도를 심의, 운영할 때 고빈도 관심 분야의 기록물을 고려하는 방안이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문화예술 분야 대표 3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홈페이지 검색어 로그를 분석하여 정보공

개 업무의 자동화 및 지능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용자 요구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 동안 정보공개청구 목록 수 총 370건, 홈페이

지 검색어 총 33,666건을 수집하였으며 키워드 분석, 빈도 분석, 시계열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홈페이지 검색어 분석 결과를 통해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시기

별, 정보제공 서비스 매체별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방안이 달라져야 하며 정보 분야, 범위 및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로 제안하였는데 첫째, 가이드 제공 방식 등으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분야, 유형을 사전에 공개하고 정보공개시스템에 정보 유형 선택 기능을 추가하여 

정보공개청구 이용자의 정보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용자의 고빈도 정보요구 분야를 파악한 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이슈 및 시기적 특성, 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 정보

를 발굴하고 공개 주기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상기 제안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하기 위해 이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정보가 기관 분석시스템에 저장되기까지의 과정과 이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지능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우선 이용자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에서 대표키워드가 

추출되면 이를 검색어로 하여 기존 정보들 사이에서 현재 청구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고 청구 처리된 정보는 

다시 저장되어 정보제공 및 분석에 재활용될 수 있다.

청구 처리 정보를 분석하여 지능화하는 방안으로는 정보공개 ‘방법’과 정보 ‘내용’을 구성하는 관점에서의 지능

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첫째,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 정보요구 시기별 특성 및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사전공개정보 및 공공데이터 공개 주기에 반영할 수 있다. 둘째, 관심 키워드 및 사회적 이슈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이용자 정보 검색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관심 분야 정보를 사전정보공개 목록에 반영하고 

선제적으로 공개하여 이용자 만족과 정보 검색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개 재분류를 진행하여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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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용자 요구 중심 정보서비스가 중요시 되고 있는 시기에 정보공개청구 및 홈페이지 검색어 분석을 

통해 이용자 정보요구 행태를 알아보고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거나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능화 방안을 제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대상 기관이 문화예

술기관 3곳이며 특정한 1년 동안의 데이터만 분석하였다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문화예술기관에서만 특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정보공개 서비스를 활용하는 전체 국가기관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앞으로 정보공개제도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이용자 요구 중심 서비스

는 더욱 중요시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데이터 수집, 분석하고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가 고도화 

되고 맞춤형 정보서비스가 개선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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